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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cleaning workers’ working experiences in Ko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in two focus-group interviews with 9 cleaning workers.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Five theme clusters and thirteen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 first theme clusters, ‘Dead-end choice’ included Limits of elderly women workers, 
Financial difficulties, Lowered self-esteem. The second theme clusters, ‘Facing with discriminatory working envi-
ronments’ included Fear and unfair working conditions. The third theme clusters, ‘Potential health problems’ in-
cluded Physical overload, Repeated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and Emotional labor. The fourth theme 
clusters, ‘Excluded from protection of the law’ included Gloomy reality and Sexual harassment. The fifth theme 
clusters, ‘Desire to get out of social isolation’ included Efforts to maintain the status, Desire to live confidently and 
Desire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understanding on cleaning 
workers’ working experiences to explain by their vision and language and should ensure proper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to live a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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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노동은 대표적인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s)이

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국내 직업 분포에서 저임금 비

율이 83.8%로 가장 높은 직업이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이들의 평균 연령은 59.5세이며, 특히 여

성의 비율이 68.4%로 2/3를 넘는다(Statistics Korea, 2013). 

‘청소원’은 건물의 실내 청소를 하며 대부분 여성이다. 용역업

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반

면 ‘환경미화원’은 주로 거리 청소를 하며 대부분 남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공공 부

문에 종사하고 있다. 

청소원이 하는 ‘청소노동’은 저임금, 고령, 여성, 고용 불안 

등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이 중첩돼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사고

를 당했거나 신체의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하면 해고나 불이익

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27.4%였다(Cho, 2007). 청소노동자에게 가장 빈발하는 

재해는 미끄러짐이다. ‘미끄러짐’, ‘먼지, 분진, 가스 등에 의

한 오염’, ‘무거운 물건 취급’, ‘불편한 작업 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이환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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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노동자가 26%로 보고되고 있다(Cho, 2007; Kang, 

2011). 청소업무로 인한 직업병에는 관절통이 가장 많았으며 

근육통, 요통, 신경통으로 인한 신체 부담이 뒤를 이었다. 

「2013년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내 문제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등의 보호조항으로

부터 배제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재확인하였다. 외국에서는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청소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Bello, Quinn, Perry & Mil-

ton 2009; Hagner & Hagberg 1989; Nielsen 1993; Wolkoff, 

Schneider, Kildeso̸, Degerth, Jaroszewski & Schunk 1998; 

Zock, 2005)가 이뤄져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실태조사가 대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생물학적 노출, 근골격

계질환 예방, 젠더와 공간의 생산, 비청결 노동의 정체성, 직

무만족과 직무몰입 등에 대한 연구(Hong, 2013; Yoo, Kim, 

Oh, Kim, & Jung 2012; Ahn, 2012; Yoon, Yang, Chae & 

Kim 2012; Lee, 2014) 등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고 이해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어떻

게 느끼며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한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전제를 가정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직접 

접촉하여 통합된 인간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노

동 경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 

청소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청소노동자들

의 노동 실태와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는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청소노동자를 ‘청소원’이라 하고 

건물 및 비행기, 선박, 기관차 등을 청소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

다(Statistics Korea, 2013). 청소원은 일상적으로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생산시설, 운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한다. 흔히 

‘환경미화원’이라 불리는 거리 미화원은 거리, 공항, 역 및 기

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노동자로 건물 청소노동자와는 구분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민간 부문의 건물에서 최소 1

년 이상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 여성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근로자조사 

중 직종을 묻는 질문에 ‘청소원’으로 응답한 노동자를 대상으

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해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개별적으로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

를 밝힌 건물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분 노출을 방

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함을 알렸다. 또한 대화 내용은 녹

음이 되며 인터뷰 도중에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준 후 조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

터뷰에는 건물 청소노동자 총 9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

균 연령은 63.1세으로 참여자 전원이 고령의 여성이었다. 참

여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명이었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학이 6명이었다. 무학인 6명 중 5명은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었으나 1명은 문맹이었다. 참여자 모두 결혼을 하였으

며 이들 중 3명은 사별한 상태였다. 참여자들의 소속 회사는 

다양했으며 같은 회사 소속이어도 작업장이 달라 서로 친분은 

없었다. 참여자의 청소노동 경력은 최소 2년에서부터 최고 15

년으로, 평균 6년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해 수집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인간의 경험 영역에 대한 사회학적, 심

리적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질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

정으로(Merton, 1987) 연구자가 토의 주제를 제공하고 그룹 

내 상호작용을 활용해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내어 서

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비구조화된 질문을 작성하였

다. 초안을 만든 뒤 연구자 간 상호 질의 ‧ 응답을 통해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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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실용성을 검토하였다. 인터뷰는 일반적인 질문에서

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질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해 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캐묻기(probing)

를 통해 보다 깊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

터뷰는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이뤄졌

다. 2012년 9~10월 중 참여자 4명, 5명으로 구성된 2개 그룹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의 인터뷰 후 내용을 대

략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인터뷰의 질문 내용 및 방향을 설정

하였다. 인터뷰는 저자에 의해 이뤄졌으며 인터뷰 시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도록 유도

하였다. 2개의 그룹 면담을 진행한 결과 더 이상의 새로운 주

제가 나오지 않아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인터뷰 장소에는 미리 녹음장비를 설치해 두었고 회의실 탁

자 위에 참여자의 이름표를 설치했다. 인터뷰를 약속한 시간

에 모여 10분 정도 모든 참여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자가 

인터뷰의 취지와 목적, 진행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설

명을 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가 끝난 뒤 10분 간 정

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두 시간 가량 소

요되었다. 인터뷰 전에 진행 지침을 만들어 모든 참여자들에

게 충분한 발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인

터뷰 내용은 MP3 기기와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저자는 지침

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현장노트에 인터뷰 내용과 현장 

분위기 등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건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Colaizzi (1978)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인터뷰 녹음 자료는 그대로 필사하여 이를 반복해 읽으

며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의

미들을 묶어 주제로 조직하였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 주제모음

으로 조직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통합하여 최종

적으로 기술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물 청소노동자에 대

해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와 연구목적, 방법, 인터뷰 내용의 녹

음 등에 대해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목

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개인적 정보는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전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

로 파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명을 받은 동의서의 사본 1부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1

차로 녹취록을 작성한 뒤에는 참여자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

보는 가명이나 기호로 대치하는 절차를 거쳤다. 

6.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 (1986)

가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및 확인가능성을 적용

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미리 질문을 개발하고 진

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수집

된 자료는 모두 녹음한 후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에 이용함으

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

뷰 진행할 때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였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도출된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과

정을 거쳤다. 연구결과가 다른 비슷한 현상에 적용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적합성을 위하여 연구 세팅과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

성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 연구과정

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주제와 주제 모음이 도출된 연구참

여자의 진술을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성, 적

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나타

내는 확인가능성이 확립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9명의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추출된 주요 진술은 총 346개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반복되거나 비슷한 것들을 묶어 40개의 구성의미를 도

출했고 40개의 구성의미에서 13개의 주제를 묶어냈으며 13개

의 주제에서 다시 5개의 주제모음을 최종 도출했다(Table 1). 

주제모음 1. 막다른 선택

청소노동은 고령의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자존심을 접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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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Cleaning Workers’ Working Experiences

Theme cluster Theme Formulating meaning

Dead-end choice Limits of elderly women workers ․ Limits of job finding
․ Thoughts on aging

Financial difficulties ․ Need for regular income
․ Lack of living expenses 
․ Doing two or more jobs 

Lowered self-esteem ․ Shame about doing cleaning work
․ Lowered self-esteem caused by cleaning work

Facing with 
discriminatory working 
environments

Fear ․ Fear of being fired
․ No one to complain to
․ No way to retreat anymore

Unfair working conditions ․ Control of labor process 
․ Low income
․ Lack of welfare benefits 
․ Invasion of labor rights 
․ Gender discrimination
․ Age discrimination

Potential health problems Physical overload ․ Repetitive sequence of hard work
․ Deterioration in health
․ Work-related difficulties

Repeated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 Ignorance of the handled materials
․ Repeated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Emotional labor ․ Suppressed feelings
․ Avoiding the friction
․ Endurance

Excluded from 
protection of the law

Gloomy reality ․ Pending issues
․ Arrogance of managers
․ Periodic changes of employer
․ Titular education 
․ Resignation as occupational accidents
․ Ignoranc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exual harassment ․ Sexual harassment women workers by men

Desire to get out of 
social isolation

Efforts to maintain the status ․ No other way
․ Abandonment
․ Difficulty of turnover 
․ Following unfair instructions
․ Desire to enjoy life after work

Desire to live confidently ․ Desire to get their job despite age
․ Resistance to boss at their peril

Desire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 Desire for fair return for labor
․ Desire to work despite age
․ Desire to direct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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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막다른 선택’이었다. 

1) 고령 여성노동의 한계 

참여자들이 청소노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거의 비슷했

다. 가진 것이 없고 나이는 들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청소 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이가 많아 다른 직장에

서는 받아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청소노동을 선택하거나 다니

던 직장에서 시력 악화 등 건강문제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게 

되어 전직하기도 했다. 

나이가 좀 드니까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직장생활 하다가 눈이 안 좋아져 봉제 일을 못하다 보

니까.

2) 경제적 어려움

청소노동을 선택하게 된 주된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 어

려움이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배우자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자녀들의 독립 이후 생계를 위해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

하게 되어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한국 노동자의 저임금선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족의 총 수입 중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여성 청소노동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

다. 청소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해나가기가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청소노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주말이나 퇴근 후에 식당 설거지, 시간

제 부업 등을 하기도 했다. 청소노동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 인

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보너스 등 부가 수당이 전혀 없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불만을 드러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아저씨 떠나고 일을 찾다 보니

까 하게 됐네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5일 근무하면 구십 몇 만원 그렇

더라고요.

(청소) 월급만 받아서는 생활이 힘들어요.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요. 돈 벌려고 하니까.

3) 자존감 저하 

나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청소노동을 시작하

게 되므로 청소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여겼으

며 자존감도 저하되어 있었다. 청소는 누군가 꼭 해야 하는, 필

요한 일이라는 자부심도 일정 정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굳이 주변에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청소 일을 하찮게 여

기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들을 업신여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청소한다는 

소리 못해요

우리가 제일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일을 

한다고 못해요.

화장실 청소 한다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요.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주제모음 2. 차별적 노동환경과 직면 

청소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청소노동이었지만 구

직자들이 끊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1) 두려움

용역회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가 다치거나 아파도 휴가를 내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청

소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는 구성원이 거의 같은 데도 회

사명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무기근로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청소노동자들은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에서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어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이 먹었다고 짤릴까 봐 걱정이 돼.

한 군데 계속 있는 거야. 월급이 많든 적든 그대로 있는 

거야. 

당장 나오면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에요. 짤릴까 봐. 나이 많은 것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요.

산재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청소아줌마들 가만히 보면 억울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벌라고 가만히 있어요. ‘예, 

예’ 하고.

2) 부당한 노동조건 

휴게, 휴가 등 사업주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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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모르거나 알아도 요구할 수 없었다. 휴

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쉬거나 심

지어 식사를 하기도 했다. 반장이나 소장이 CCTV를 통해서나 

수시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노동자

의 위치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나 지적이 들어오는 경우에

는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왜 같이 일하고 나는(휴가 등) 그런 게 없을까?

카메라가 다 있어서 일단 그 시간이 되면 일 하러 가야

지, 안보이면 소장이 찾아 다녀요. 

정 힘들고 하면(화장실) 바닥에 박스 깔고 다리 뻗고 

쉬어요. 아침 싸가지고 간 거 거기서 먹는 거예요.

주제모음 3. 잠재된 건강 문제 

참여자들은 청소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과부하 되고 무

방비 상태에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감

정적인 보살핌도 받지 못해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다. 

1) 육체적 과부하

본격적인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끝내

두어야 하므로 청소노동자는 일반노동자들에 비해 출근 시간

이 빨랐다. 각자 청소구역에서 업무 시간 내내 쓸고 닦고 쓰레

기통을 비우는 등의 반복 작업을 했다.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

거나 서서 작업을 하고 대걸레질이나 무거운 물건 등을 운반

해서 어깨, 허리 등에 육체적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온몸이 뻐근하고 쑤시는 일이 많았다.

방금 청소를 했는데도 또 더러워져요... 하루 종일 반복

해요. 수시로 반복해요.

일하다가 허리가 병났지. 매일 닦으면 어깨가 남아나

겠어요?

월요일에 나가면 일이 산더미예요.(일이) 많아지면 많

아졌지 절대 적어지지는 않아.

2) 유해물질의 반복노출 

청소 도구와 세제 등은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청

소용 세제로 ‘고게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원액 그대로 사

용하는지, 물에 타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

법을 교육 받은 적은 없었다. 그냥 눈대중으로 사용하다가 뭔

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 고게터는 사용하지 

않고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바닥세제라는 것, 독한 세제가 있어요. 처음에 청소아

줌마들 다 그거 썼을 거예요. 

처음에 멋모르고 깨끗해진다고. 

소매 부위, 바지가 쳐져요.(세제) 많이 쓰면 옷도 안남

아나요.

우리 집보다 더 닦아요. 그렇게 해서 눈이 안 좋아졌어

요. 세제를 많이 써서.

3) 감정노동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지 못해 속병을 앓

고 있었다. 자신을 억누르면서 참는 일들이 많았으며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을 직면

하면서 일해야만 했다. 

할 말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일만 충실히 잘하고 말대답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 예’ 해야 돼요.

주제모음 4. 법적 보호에서 소외 

참여자들은 청소노동을 하며 재해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자주 처했지만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희롱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호 받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1) 답답함

참여자들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종이에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회사 사람들은 그

대로인데 왜 회사 이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가끔씩 회사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지

만 건성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다고도 했다. 

내가 말을 해도 거의 안 들어주죠, 대답만 하지 실천은 

없어요.

감독인지, 반장인지는 뒷짐 지고 쫓아다니면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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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뭐 하나(감시하는데) 아주 야비해요. 그 남자들 좀 어

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사무실은 자주 바뀌니까.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회사 이름만 바

뀌어요.

또한 청소노동을 시작한 후 특별히 교육 같은 것을 받은 적

이 없었는데도 사무실 사람들이 와서 하지도 않은 교육을 받

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갔다고 했다. 노동자로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보상 등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기회

조차도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는(교육을 하지도 않고) 다 시켰다고 하라고 해요.

일 하다가 다치고 그래요.(같이 일하던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런데 산재

가 무조건은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회사 그만 뒀지.

산재는 무조건(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2) 성희롱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 청소노동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아주 쉽게 생각해 함부로 조롱하고 신체의 일부를 건드리는 경

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고객 또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언어

적, 신체적 성희롱은 청소노동자들의 남모를 고충 중 하나였다. 

나이를 먹어도 여자를 함부로 아무데나 건드리고 그러

면 안 되죠.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성희롱 

죄로 고발한다고(그랬어요).

주제모음 5.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자 함 

참여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청소노동을 하고 있지

만 자신의 업무에 순응하면서 좀 더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1)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 

청소노동자는 연령 문제로 같은 청소직종이라 하더라도 다

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설령 직장을 옮겼

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텃세도 있

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청소용역업계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청소노동자

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천한 

일이 청소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중요한 생계유지 수

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다. 참고 싶어

서가 아니라 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

하고 부당한 일도 참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관리실에 얘기하면 우리는 또 잘리고... 그런 것은 다 

감수하고 ‘이것도 고맙습니다’하는 마음으로 하죠.

‘이게 내 짊어진 업이다’ 하고 사는 거지.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집으로, 회사로 그렇게 사는 거

예요.

이 일을 하려면 참는 게 약이라니까요. 웬만한 것은 참

아야죠.

내가 항상 나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

하고 힘들어도 다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그러려니 하고 마음 한 자락을 접으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해요? 안 해 주니까 마는 거죠.

텃세가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놀던 물이 좋다고, 

고우나 싫으나 누가 미우나.

나는 집에 가면 회사 일은 생각도 안 해요. 

2) 당당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함 

참여자들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신들이 건강하기에 청소라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3D 직종인 청소노동이지만 자신의 일

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스스로 

떳떳해지면서부터 반장이나 소장의 부당한 요구에는 문제 제

기를 해 사과를 받아 내는 등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에 당당해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나이 탓을 하지 말고 시

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똥개 훈련 시키냐고 대들었

더니 다시는 안 해요. 남자들이 못쓰겠더라고요. 습관이.

청소한다고 해서 절절대면 안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요?

계속 참다가, 참다가 한번은 내가 여기를 그만 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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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들어버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3)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바람 

참여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6년이었고 스스로를 용역업

체에 소속된 정규직원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소업무는 공

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대부분 외주화 되어 있고 참

여자들의 소속 사업체가 1~2년 주기로 바뀌며 담당 직원이 연

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참여자들은 소속된 업체

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청업체와 바로 계약하면 용역업체

에 수수료를 떼이지도 않아도 되니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대

우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은 더 많아도 상관이 없고 내가 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용역이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의 본질을 알기 위해 현

상학적 접근을 한 결과 ‘막다른 선택’, ‘차별적 노동환경의 직

면’, ‘잠재된 건강문제’, ‘법적 보호에서 소외’, ‘사회적 고립감

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라는 주제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막다른 선택’ 경험은 노년의 삶에서 더 이

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장’과 같은 의미로 와 닿았다. 늙고 

가진 것 없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은 청소노동자

를 비천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고 한 개인으로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 대부분

은 생활고로 인한 노동시장 내 비자발적 강제 선택으로(Cho, 

2007) 자신이 청소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는 자괴감을 표현했

다. 이는 Yoon, Yang, Chea와 Kim (2012)의 연구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물리적 오염물질을 다루는 사람에게 사회적, 도덕

적으로 더러움이라는 낙인을 찍어 왔고 청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았는데 민

망하고 부끄러워 어디 가서 떳떳하게 직업을 밝히는 것이 쉽

지 않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청소노동은 더럽고 지저

분해 노동자들조차도 기피하는 일로 인식되어 있고 고령의 여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집안일과 별 다를 것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Ahn (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

왔다. 필수노동인 청소노동이 지나치게 평가절하 되면서 그 

결과 저임금이 정당화 되고 있다.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더불어 청소노동자들의 자

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막다른 선택으로 시작하게 된 청소노동은 

휴가도 없고 휴식 장소도 없이 노동과정 통제를 받으며 기본

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되지 않는 ‘차별적 노동환경에 직면’

해 있지만 해고의 두려움으로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

아가고 있었다. 이는 Cho (2007)의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조

사에서 밝혀진 임금이 낮고 산업재해가 빈발하며 직업병 발병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Cho (2007)의 연구에서는 차별적이

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공공 부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Yoon 등(2012)은 청소노동자들은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차

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적극적으로 타개하

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이 체념, 포기 또는 수용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부하와 세정제 등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을 그저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노동 등 참여자들이 

경험한 차별적 노동환경은 ‘잠재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

었다. 이는 청소노동에서 부적절한 휴식시간 및 불규칙한 식

사, 부적절한 휴게 공간 등으로 적절하게 쉬지 못하고 육체적

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 지속됨으로써 질병에 시달리고 있

는 경험과 차별과 부당함에도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억

누르고 참음으로써 감정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

다는 Ahn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Cho (2007)

의 연구에서 무거운 물건 취급 및 불편한 자세, 세척제 등 화학

물질 취급이 건강의 악화와 산재 발생으로 이어진 경험의 결

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특히 본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

고 있는 세척제 중 ‘고게터’는 변기세정제로 금속을 부식시키

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강산화제로서 ‘경고’ 표지가 필요

한 화학물질이다(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4).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따르면 고게터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활동과 개선책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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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Kim, Ryu, Park과 Lee (2010)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위험요인을 제시하며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한 제안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인권상

황 실태조사(Kim, 2006)를 토대로 공공 부문 청소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관에게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금과 처우가 가장 열악

한 청소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 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청소노동자에 최초로 도

입하고 임금 인상은 물론 노동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 이러한 노력이 

차별적 노동조건 해소와 잠재적인 건강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답답함을 느끼고 성

차별과 성희롱적인 경험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지만 대안도 

없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용역회사 감독의 횡

포와 고용주의 주기적 변화, 형식적인 법정 교육, 사고로 다쳐

서 사직하는 경우, 산재 적용 여부도 모르는 무지, 알아도 해결

이 안 되는 상황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

황이었다. 남성감독들의 반말, 폭언, 성희롱 등 인권침해도 심

각한 수준이었지만 제대로 된 성희롱 예방교육도 받지 못했

다. 이는 Ahn (2012), Cho (2007), Yoon 등(2012)의 연구와

도 유사한 결과였다.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임금, 고

용 안정성, 직업 훈련 여부에 따라 일자리를 분류했다(EC, 

2001). 이에 따르면 청소노동은 유기계약이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거나 공식 계약 없이 노동하면서 직업훈련 역시 

받지 못하는 장래성이 없는 일자리에 해당한다. 청소노동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고 비정

규직 비중이 높은 불안전한 일자리인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노동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노동 경력이 평균 6년인 참여자들 

전원이 계약서 사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

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인 취업규칙에 관해서

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자동연

장 되기는 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 요구 사항 건의 등은 엄두도 못 내고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

고 있었다.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

은 현실에서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1년 1월 H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을 계기로 이들

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공론화되었다. 그

러나 4년이 지난 2015년에도 U대학교, Y대학교를 비롯한 전

국의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청소노동의 열악한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소

노동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고용 불안을 들 수 있다(Kim, 2006). 노동자의 입장에서

는 청소노동 경력은 쌓여가지만 임금 수준은 오히려 삭감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재계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치료 받았

다. 청소노동은 아무나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직업훈

련을 받거나 자기 계발을 통한 업무 개선, 승진 등의 기회가 주

어지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인

건비를 절감하고 인력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 채

용을 꺼리고 있다. 청소노동은 소위 3D 업종으로 노동자들이 

기피하기는 하나 특별한 직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취업을 희

망하는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

체는 청소노동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노동의 고용 불안은 저임금, 고령

화, 외주화 등의 문제가 얽혀있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그러나 원청회사부터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

장,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 휴게 및 목욕 시설 확보, 청

소노동의 유해위험환경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체념과 순응, 인내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일을 가진 당당한 일

상을 살아내고 싶어 ‘청소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여

성이어서 이직이 쉽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퇴근 이후의 생활을 즐

기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청소노동이 경제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수단이라도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다

는 당당함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기도 

하는 용기를 가지기도 했다. 이는 Ahn (2014)의 연구에서 여

성 청소노동자들이 식사와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거

리로 나서게 되었고 차츰 세력화하여 자신들의 희망공간을 창

조해 나가고 있다고 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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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어 했고 사회적 관심이 복지나 제도

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

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자 했다. Yoon 등(2012)의 연구에서 청소노동자들

은 깨끗이 치우고 나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고 

사회적으로 폄하된 청소노동에 주변을 돌보는 일이라고 의미

를 부여하며 청소업무를 통해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를 재조

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간다.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

지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청소라는 필수노동에 대

한 정당한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을 그들의 시각과 

언어로 설명하고자 시도 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발전하고 양질의 삶을 유지하기 보다는 힘겹게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었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요구하지도 못

한 채 ‘따뜻한 밥 한 끼’와 ‘잠깐이라도 편히 쉴 공간’이라는 소

박한 요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인 직접고용 ․ 정규직화 도

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만이

라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청소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

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단속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둘째, 임금, 휴식, 식사, 휴게 시설 및 공간 등의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울러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저임금, 고령, 여성 등 중첩된 취약성을 

해소하고 청소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청소노동의 특이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서울특별시에서 단행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 정규직화 정책 도입 이후 생산성과 노동환경 개선 여부

를 확인하고 노동자의 건강 수준, 삶의 질 등의 변화를 비교 ‧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업과 빈곤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이 보장되어 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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